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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승규씨가 양림동을

위한 음악을 만든 것은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

연이나행사에매력을느끼지못했기때문이다 특정

지역을대표하는미술은꽤나왔지만지역을주제로

한음악은흔치않은것도하나의이유다 이씨는지

난 2013년부터 남구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양림

동에서공연을하면서양림동의매력에푹빠졌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양림쌀롱에서 양

림동의 풍경을 주제로 한 피아노 모음곡 양림의 거

리를직접연주했다

양림의거리는총 10곡으로관광동선에따라주제

를 정해 만들어졌다 젊은이들의 포토존(Photo

zone)으로유명한펭귄마을부터광주최초의클래식

공연이 열린 오웬기념각 충견상(忠犬像) 이장우 가

옥 충현원 다형다방 순교자 묘원 우윌슨 선교사

사택 호랑가시나무 수피아홀 등 양림동 일대의 건

축물과장소가소재가됐다 10곡을다듣고나면양

림동한바퀴구경다닌기분이든다 이씨는이들장

소에얽힌이야기를청중에게설명한뒤연주를시작

한다 공연이펼쳐지는한희원미술관은 2030명정

도면빼곡히차는곳으로연주자와청중이대화하는

데더없이좋은공간이다

3개월동안 10곡을작곡해내는일은쉽지않았다

인터넷에서따온정보로영감을얻기에는한계가있

었다 책을찾아보기도하고현장답사를가서주민들

로부터직접숨겨진이야기를들으며양림동탐독에

빠졌다 그의 공연을 본 한 주민이 양림동을 더 공

부해보면어떻겠느냐는제안을하자그의학구열은

정점에 올랐다 이씨는 최근 1912년 조선에 들어온

후세상을떠난1934년까지양림동에머물렀던 고아

들의 어머니 독일 출신 서서평(엘리자베스 쉐핑

18801934)을공부하고있다

올해처음만든11번째양림의노래는 한희원미술

관이소재이자제목이다 시인의마을 양림동출신

김현승의 K도시에 바치는 한희원 양림동의 별

등 시구에 음을 입혀 노래를 만들려는 계획도 있다

그는 양림동을 비롯한 광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담은창작곡음반을내는것을올해목표로삼았다

기독병원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줄곧 양림동에

서보낸이조흠씨는골목에서린따뜻한기억을담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어렸을 때 옆집 개에 물렸

던기억 대학을막졸업하고 2평짜리옥탑방에서작

업을하며치른 개인전등양림동은이씨에게 삶의

도화지같다

이씨의 양림딴스홀무대는해지기전오후 5시부

터열린다디제이그룹 RGB와이씨가운영하는힙

합 기획사 NOP 소속뮤지션과함께 디제이파티

를 진행한다 고즈넉한카페든사직전망타워든장소

를가리지않는다이씨는양림딴스홀이모두의인정

을 받는 훌륭한 콘텐츠는 아니라며 선을 긋는다 그

는 양림쌀롱이 추구하는 다양성에 맞게 남녀노소

신나게춤출수있는공간을마련한데그의의가있

다고자신의무대를평가했다

이씨의 선곡은 관객 제일주의이다 1930년대 음

악과 EDM(Electronic Dance Music) 장르를버무

린게주메뉴지만흥이한껏오른 4050대 누님 형

님들을위해서 90년대가요를띄우기도한다

행사를진행하면서주차와방문객 공연소음문제

등으로일부주민들로부터민원을받기도했다 하지

만 행사의취지를설명하고함께참여하도록권하면

서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양림동 주민들

의집을찾아다니며전단을배포하고 양림동주민자

치센터양림동주민자치위원회의와 협의해온기획

사쥬스컴퍼니의공도컸다

지난해 9월에는 1930년대양림동에대한이야기를

이씨만의색깔로풀어낸벽화를설치하기도했다 그

는 80여 년 전 양림동에 처음 서양인 선교사가 등장

했을 때 주민들이 받았을 충격 광주 최초 현대의료

기관인제중원등서양문물이들어오면서겪었을역

사적 사건들을 유쾌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중점을뒀다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양림동 공공미술 프로젝

트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양림동에 색을 입히기

시작했다 그는공공미술작품을스티커로만드는등

상품화해서 양림동 예술의 영역이 대중으로 퍼져나

가기를바란다 이씨는 양림동을찾는이들이벽화

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좋아요

가많이눌러졌을때뿌듯하다며나를비롯한젊은

예술인들의작품활동으로양림동에관광객이더늘

어나길바란다고말했다

이조흠씨와이승규씨는한달앞으로다가온두번

째 1930 양림쌀롱 준비에 한참 바쁘다 꽃피는 봄이

오면양림동을향한이들의찬가를들으러오시라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양림동의 멋진 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

년들의손으로일궈졌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열린 1930 양림

쌀롱엔 2030대 예술인들이 공연 69건 체

험행사 34건을 치렀다 올해 2회째를 맞는

1930 양림쌀롱은매월마지막주수요일광주

의근대를양림동전역을무대삼아펼치는문

화행사다 매회 청년 예술인 2025명(78

팀)이 골목 곳곳에서 공연을 펼쳤다 운영 인

력 역시 청년들로 양림동을 기반으로 활동하

는 촬영팀 그리다필름 등 10여 명이 행사를

운영한다

예술인들의 아지트로 알려졌던 양림동에

관광객이꾸준히늘어났다 매월열린양림쌀

롱마다 평균 500명이 찾았고 지난해 10월에

는 외국인 110명을 비롯한 1000여 명이 방문

한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양림쌀롱의총방

문객은 1만5900명을기록했다

광주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옷을 입고

여행을즐기는 코스튬투어(Costume Tour)

가유일하게자리잡은곳이양림동이다방문

객들은 근대 의상 소품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양림동 야간여행 청춘달빛투어와

1930년대상가를방불케하는벼룩시장푸드

트럭도볼거리먹을거리를풍성하게한다

양림쌀롱 텀블러(5000원)를 사면 제휴 카

페의 커피와 음료를 3잔까지 즐길 수 있다

돈을 내고 즐기는 문화는 동네 상인들을 동

참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양림동의

운치를 더하는 이곳 카페들은 젊은 예술인들

의무대가되기도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100년 근대역사寶庫 양림동을위한찬가

1930 양림쌀롱 오세요

7일 오전 미디어아티스트 이조흠(왼쪽)씨와 34살 동갑내기 작곡가 이승규씨를 이들의 주무대인 광주시 남

구 양림동 한희원미술관에서 만났다 이들은 양림동에 입문하는 젊은 예술인들에게 자기 개성을 충분히 살

리고 주민과 관객을 열린 자세로 맞이한다면 어느새 양림동 문화를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조

언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00년 역사를간직한근대역사문화의마을양림동이젊어졌다 동네에는참

신함으로무장한벽화가눈에띄고지역작가의작품을접할수있는 갤러리와

공방이골목마다 자리한다 이는 마을이 무대라는취지로양림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젊은예술인들이늘어났기때문이다이들중엔양림동을소재로피아

노연주곡 10곡을만들어낸작곡가이승규(34)씨와양림동에서나고자라 양림

동성골(聖骨)을 자처하는미디어아티스트이자디제이(DJ) 이조흠(34)씨가 있

다 이승규씨의클래식과이조흠씨의댄스음악은지난해선보인 1930 양림쌀

롱을통해양림동곳곳에흐르게됐다 1930 양림쌀롱은매월마지막주수요일

문화가있는날지역거점활성화사업의하나로진행됐다 34살동갑내기예술

인들이어떻게양림동을변화시켜나가는지들여다봤다

양림동서나고자란 양림동 성골

오후 5시부터 양림딴스홀 파티

카페골목사직공원어디든무대

오웬기념각등주제클래식작곡

동네관광발길따라노래흘러

광주역사문화담은음반목표

외국인도반한

청년들의골목공연

월 1회코스튬투어등다채

양림
동

피아니스트이승규미디어아티스트이조흠클래식댄스음악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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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30 양림쌀롱 동갑내기 예술인


